
지스트 기후변화아카데미, 
제6기 원우회 출범식 개최

- 14일(수) 출범… 지역 기후산업 이끌어갈 핵심인재 교류의 장 기대

  ▲ 지스트 기후변화아카데미 제6기 원우회 출범식 개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박래길 총장직무대행) 기후변화아카데미(GCCA)가 제6기 원

우회 출범식을 14일(수) 지스트 오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정희 대학장과 기후변화아카데미 제5기 동문인 남아식품 김석종 

회장을 비롯해 제6기 원우회장 김정철(㈜공일공파워텔레콤 대표이사), 제6기 원우 

및 동문 4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김정철 원우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스트 기후변화아카데미가 그동안 쌓아왔던 탄

탄한 역량과 저력을 바탕으로 제6기 원우회도 동문 간 화합하는 최고의 원우회가 

되겠다”며 “기후산업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회장으로

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희 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전남을 이끌어 가는 각계의 지도자와 오피니언 

리더를 모시고 제6기 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스트와 기

후변화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종 남아식품 회장은 “제5기 동문으로서 제6기 원우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며 “기후변화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후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스트 기후변화아카데미는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긴밀한 교류의 장을 통해 기술이전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해외 현장을 방문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해하

고 조찬포럼과 각종 세미나를 통해 교류를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2016년 개설 이후 총 18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지역 기후산업을 끌

어나가는 리더로서 기후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경영아카데미

의 수업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제6기 임원진 및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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